네팔 학교 운영 모니터링
“사과(Apple)의 A, 버스(Bus)의 B”. 아이들의 커다란 목소리가 교실안에 울려퍼진다. 약 8개월 전까지는, 공부는 물론 노는 것 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활발하게 공부하고 있다. 2월 중순에 실시한 NTUC/JILAF 비정규 학교 프로젝트의 현지 모니터링을 통해 그러한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방문지로, 2003년도에 신설된 카스키(Kaski)교, 순사리(Sunsari)교, 자파(Jhapa)교 및 기존의 카트만두(Katmandu)교, 바크타푸르(Bhaktapur)교, 모란(Moran)교의 6개교의 모습을 보고하고자 한다.

키(Kaski)교     카스키교는, 학생들의 통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내 2개소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집 근처에 있는 쪽이 먼 곳에 있는 것 보다 학생들의 출석률이 좋을 것이고, 실제로 학생들의 결석이 적다. 운영 초년도부터 학교측의 독자적인 궁리가 실시된 점을 평가하고 싶다.

순사리(Sunsari)교   네팔의 동쪽, 인도의 국경에 가까운 순사리교는 2층 농가의 1층을 빌려 운영되고 있다. 방문했을 때는 마침, 오후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대로, 논두렁길을 걸어 오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스러운 인상을 갖게했다. 이 학교도 초년도이지만, 학생들이 다니기 쉽도록, 수업 시간을 늦추거나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하는 등의 궁리를 볼 수 있었다.

자파(Jhapa)교   네팔 최고급 홍차의 산지 자파. 자파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그 차밭 노동자들의 아이들이다. 이 학교의 특징은 교실에 벽이 없다는 것과 학생 중에 네팔어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 전자에 대해서는, 2004년도 학교 운영 때까지는 비바람에 견딜 수 있는 교사를 건설한다고 했다. 또, 후자에 대해서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일정 레벨에 달했다고 한다.
카트만두(Katmandu)교    수도 카트만두의 혼란스러움을 잊어버릴 정도로 조용하고 가난한 주택지의 일각에 있는 카트만두교. 수업도 활기가 있고, 노는 장소도 확보했다고 하며,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이 학교는 부모의 직장 이동을 이유로 10명이 이미 퇴학했다고 한다(날품팔이 노동자들은 일하는 장소가 자주 바뀌어, 정주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모처럼 교육의 기회를 얻어도 각종 이유로 퇴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동 노동문제의 심각함을 엿볼 수 있었다.
바크타푸르(Bhaktapur)교   등교를 거부하는 부모와의 대화, 학생들의 공립학교 편입에 대한 대응,  비품구입 자금의 적립 등, 바크타프르교의 활동은 섬세하고 자주적인 면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모란(Moran)교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열의는 학생들에 대한 동기부여로 직결된다. 모란교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느꼈다. 모니터링 한 학교 중에서 학생들의 학력 레벨이 가장 높았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발랄했던 것도 이 학교. 전술한 바크타프르교와 모란교의 방식을 다른 학교와 공유한다면, 각 학교의 레벨이 월등히 오를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으로, 이번의 모니터링보다는 각 학교의 모습을 보고했다. 어느 학교도 작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학교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학생들은 좋은 학습 환경속에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다만, 학생들간의 학력차이, 공립 학교에 편입하지 못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등, 학교 운영 전체 레벨에서 해결·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3월로 2003년도의 학교 운영이 끝나고, 7월부터 새로운 연도가 시작된다. 그 때까지, NTUC 본부 및, 와다(和田) 매니저와 차년도 활동에 대한 토론을 하여, 2003년도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해 준 각 조직, 특히, 2003년도의 활동을 위해 지원해 준 전기연합, 미쓰비시전기노조, 동경전력노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맺고자 한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문제에 대답하는 아이들
▲이 글자가 뭐더라?　큰 소리로 영어 공부중
JILAF/ACFTU노사관계 세미나 공동개최
－앞으로는 POSITVE를 추진－
　올해 3월, JILAF와 ACFTU는 연해부(沿海部)의 광둥성(廣東省) 광저우시(廣州市)와 내륙부의 내몽고 자치구 후후호트(Huhhot)시에서 노사관계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번에는, 기후 및 경제 사정 등이 모두 크게 다른 도시에서의 개최였다.

　이 노사관계 세미나는, 일본의 제도 및 경험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에 일본의 노동법제 및 노동운동의 현황 및 과제를 테마로 하여 개최되었다. 개최에 는, 1992년부터 강화된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로 급속히 이행됨에 따라, 새로운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확립이 급선무였던 배경이 있다. 또한, 1996년에 위건행 (尉健行)주석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일본에 초대했을 때, 연합으로서 ICFTU의 일원으로서의 입장도 감안하여 의견교환을 하고, 양조직이 새로운 교류·협력 관계를 스타트 시키기로 합의했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시작된 본세미나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성에서 개최되어 이미 22회·1508명의 참가자 실적이 있다. 일본의 경험이,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 되고 있는 중국에서의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공헌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측으로부터 도쿠모토(得本)이사장이 “일본의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노미야마(野見山)부이사장이 “일본의 고용 정책”및 “일본의 노동법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그 후, 중국측에서는 “중국의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강연을 했다. 세미나의 참가자들은, 주로 시총공회 (중화전국총공회) ·기업의 총공회·총공회 법률실·총공회 간부학교의 주석/부주석·부장 레벨이 출석하였다. 참가자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고 동시에 참가자들이 처해 있는 현황과 비교하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또 북경에서는, ACFTU의 王兆國(Wang Zhaoguo)주석과 회담을 하여, JILAF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일중 우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코멘트를 들었다.

　8년간에 걸쳐서 실시해 온 노사관계 세미나는 이번이 마지막회이다. 앞으로는, 2003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동안전 위생 프로젝트(POSlT1VE)를 실시해 나가게 된다. ACFTU와 밀접한 협력을 취하면서, 중국의 노동안전 위생 문제에 임해 갈 예정이다.

타이 HIV/AIDS 대책 프로젝트 현장 연수 보고
　아프리카의 HIV/AIDS 프로젝트를 장래에 지원할 것을 시야에 두고, 국제노동재단에서는 프로젝트를 기획중이다. 이번, 외무성과 보건 분야 NGO 연구회의 타이 현장 연수에 참가 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동북부에서 활동하는 NGO 쉐어(SHARE) 프로젝트 사이트를 방문했다.

　연수에서는, 앞으로 프로젝트 형성에 힌트가 되는 요소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타이에서는, 중·고교생이 라디오 학교방송을 에이즈의 예방 계발 및 정보 제공에 이용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 내보내고 있는 방송은, 직장에 응용하면 보다 많은 노동자에게 에이즈 예방 등의 기초지식을 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개인의 행동 변화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는, 물을 교환하는 게임 방법을 이용하여, 교환 후 물이 시약에 의해 붉게 물드는 것이 HIV 감염을 의미한다고 하여, 감염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도 했다.

　연수에서 특히 인상에 남은 것은, HIV 감염자 그룹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것이었다. 스스로가 롤 모델(role model)이 되어, 새로운 감염자에게 힘차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에이즈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없앨 수가 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살아가는 데 대한 희망을 주고 힘이 되는지. 앞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감염자를 포함하여 의욕적인 트래이너를 양성하여, 직장의 구석구석까지 예방에 대한 메세지가 전달되도록 해 나갔으면 한다.
▲참가형 예방 계발：주사기로 물을 교환하는 게임
회랑(回廊)
스즈키 마미코(鈴木 麻美子)
PROFILE
ICFTU1 APRO노동자 권리 부문·청년국 시니어 담당(싱가폴 거주)

1972 년생. 1995년 NTT 입사. 1998년 12월부터 NTT노조 치바현(千葉縣) 지부 집행위원. 2000년 11월~2002년 7월, JILAF로 파견되어 현지 지원 사업부에 재적. 2002년 7월부터 NTT노조 동(東)일본 본부 집행위원이 되어, 동년 12월, 연합에서 ICFTU-APRO로 파견.
　금년 3월, APRO 비공식 경제 조사단의 일원으로 수도 다카(Dhaka)에 내려선 나를 맞이해 준 것은, ICFTU 방글라데시 협의회(BC) 구성노조임원들의 방가운 웃는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2002년 3월 JILAF 현지 지원 사업부원으로서 다카를 방문했을 때, POSlTlVE 회의를 공동개최하고, 장래의 현지 프로젝트에 대해 밤낮으로 토론을 했던 동료들이다. 그 때 나는 곧 출신노조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므로, 설마 2년 후, 이러한 형태로 재회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다. ICFTU-APRO 서기국으로 부임한지 1년 5개월 남짓. 그동안 JILAF의 현지 지원활동을 밖에서 지켜보면서 그 공헌도의 크기와 중요성을 재인식했다. 강제적인 지원이 아닌, 현지의 실태 및 니즈에 맞는 활동을 현지 노조가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며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활동을 착실하게 전개하여, 개발도상국의 노동운동과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JILAF를, OG 입장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APRO가 절실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의 하나가 “인포멀(informal) 경제문제”이다. 노동법의 범주 밖에서 일하며 궁핍하고 약한 입장에 놓여있는 노동자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실마리를 잡기 위해 전술한 조사단이 파견된 것인데, 현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선 열악한 것이었다. 땡볕아래, 맨손으로 쉬지 않고 돌과 벽돌을 부수는 여성들과 아이들, 먼지 투성이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다락방에서 쉬는 날도 없이 봉제 작업을 하는 남자 아이들. 그들의 임금은 완성제로 많아도 하루에 1 달러. 이러한 직장에서는, 고용계약이 애매하고 자영업과의 구별이 어려우며, 사용자측도 소규모의 하청 기업으로 종업원에게 충분한 급여 및 각종수당을 지불하기 어렵다. 즉, 종래의 조합원 조직화 방법 및 노사교섭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직 뚜렷한 대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APRO는 노동조합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 등 직접 노동자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도 시야에 두면서, 가맹 조직과 충분히 토의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시아에는 이 문제도 포함하여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APRO는 JILAF와 한층 더 협력 관계를 깊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나는 그 중개역이 되어, 아시아 노동운동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었으면 한다.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국제협력 NO.4
UI젠센 동맹의 사회공헌 활동
~자원봉사(voluntas) 활동~

UI젠센 동맹
상임 중앙 집행위원·조합원 서비스 센터장
우에노 히로유키(上野博行)
　voluntas 활동은 젠센 동맹 결성 50주년을 기념하여 1996년에 시작되었다. Voluntas란 라틴어로 “자유로운 마음” “자발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말 뜻 그대로, 조합원의 자발성이 큰 특징이다.

　중심 활동의 하나가 “해외 voluntas 활동”이다. 이것은, OISCA, Shapla Neer, Sarvodaya 등의 NGO와 긴밀한 제휴를 취하면서 실시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금전적인 기부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맹그로부(mangrove)에 대한 식림 및 아동 교육, 촌락 개발 등에 조합원이 직접 관계하게 한다. 대표단은 공모를 하여 선발되는데, 매년 정원을 넘는 조합원들의 응모가 있다.

　또 하나 커다란 특징은, 활동의 폭이다. 중고 의류와 그 수송비를 위한 모금, 해외 여행 후 남은 지폐 및 중고 CD의 기부 등을 NGO와 제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원 활동에 공헌하고 있다. 또 “voluntas 활동상” 표창 및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 지원” 제도를 통해, 폭넓게 조합원으로부터의 공감과 이해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2002년의 구CSG, 구젠센 동맹의 조직 통합을 거쳐 활동 내용은 한층 더 충실해져서, 금년 7월부터는 몽고에서 신졸업생 무직자를 위한 직업 훈련을 시작한다. 몽고의 경우는 5년이라고 하는 지원 기간을 준비했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지원처의 엄선”이라고 우에노씨는 이야기한다.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층 더 많은 활약에 기대한다.

국제 교류 팀을 베트남에 파견
　베트남은 국제교류 여성팀으로서는 처음 방문하는 곳이다. Doi Moi 정책 이후 시장 경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도시, 하노이(Hanoi), 후에(Hue)와 호치민(Ho Chi Minh)을 방문했다. VGCL(베트남노동총동맹) 본부, 각지방 지부, 토요타 모터 베트남, 노동상병병사회성(勞動傷病兵社會省)(MOLISA) 노동국, 1,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지닌 베트남 여성 연합(VWU), 자치노 “어린이 집” 및 현지의 섬유 회사 등 각종 방문을 통하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과 노동법개정에 대해, 조합의 활동 상황, 여성의 사회 진출 상황 및 의지결정 기관에 대한 참여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노동법에 있어서의 정년연령의 차이 및 각 방문지에서의 남녀 평등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의견교환이 중심이 되었는데, 일본과 같이, 남북으로 긴 베트남에서는, 정치·경제·사회 및 인간 관계에 대해도 지역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각 방문지에서 입장의 차이 등으로 의견이 다소 달라, 일본보다 남녀 평등 의식이 높다고 하는 사회주의국 베트남의 “겉과 속”을 엿볼 수도 있어, 서로 얻은 것이 많은 교류가 되었다. 베트남은 출생률 2.3~2,4%, 실업률은 5.8%로 일본보다 높은데, 젊은 노동시장과 정부제기관에도 여성이 진출해 있어서 앞으로 더욱 남녀 평등이 촉진되고, 사회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나라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보도로 인해 개최가 걱정되었으나, 참가자들의 이해와 협력으로 무사히 실시할 수 있던 것을 감사드린다.

2004년도 사업 계획 결정
　2004년도 사업 실행 계획이 결정되어, 5월 27일 개최되는 제42회 이사회·평의원회에 제기되었다. 아직도 우리 나라의 경제·재정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저금리로 인해 기금 운용 이익의 저하 등 , JlLAF의 경우에도 변함 없이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 금년도는, 초빙 사업으로는, 작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한 선진국 초빙(정부 위탁)을 한층 더 확대·충실히 해 나갈 것과, 현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연합 및 연합 구성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임할 예정이다. JILAF 프로젝트에 대한 여성들의 더 많은 참가 촉진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 협력 분야에서 NGO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어, NGO로서의 JlLAF가 완수해야 할 역할은 크다. 시장 만능 주의의 풍조 속에서, 같은 노동자로서 국제 연대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어 JlLAF에 대한 여러 개발도상국 노동조합들의 기대도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계속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면서 질 높은 사업을 전개해 갔으면 한다.

JILAF 캘린더 (2004년 3월~2004년 5월)
●초빙
●중국팀　　5월 13일~5월 26일
●현지 프로젝트
●파키스탄 POSITIVE 모니터링　　　2월 20일~3월 1일
라호르, 이슬라마바드외
●중화전국총공회 노사관계 세미나　　　3월 16일~3월 24일
광저우시, 후후호트시
●방글라데시 ICTTU-BC　사업 모니터링　　3월 20일~3월 22일
●인도 학교 프로젝트 사업 실시 검토　3월 23일~3월 27일
INSIDE OUT
　지금까지 그다지 관계가 없었던 노동조합 활동 및 조합 레벨의 개발 지원에 참가하는데  신선한 감은 있으나, 공부할 것이 많아 압도당하는 매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다른 JILAF의 스탭들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 2월부터 JILAF의 스탭으로
야나세 아사코(柳瀬あさ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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